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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상향

-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에 대해 노사정 합의 완료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

(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 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85%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0%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100%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

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까지 인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약 45만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2022년 1월 18일(화) 합의하였다.

또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능하였다.”라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

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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